
GE, 합성다이아몬드 독과점 공급
세계시장 90% 장악 … 건설·공구산업 부진으로 내수침체

공구산업의 불황이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수요정체를 가중시키고 있다.

더욱이 부동산 등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와같은 불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

분석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합성다이아몬드 시장규모는 9 5년 7 0 0억원으로 9 4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

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이같은 원인은 합성다이아몬드가 주로 기계공구, 건설, 자동차, 전자 등의 부품생산에 필수적으로 사

용되는 기초소재로 9 5년 건설경기의 불황과 다이아몬드 공구산업이 침체됐기 때문이다.

이에따라 9 5년3월 동인이, 5월 다이아몬드공구 3대기업중 하나인 효성이 부도가 나는 등 어려움을

겪은 것으로 나타났다.국내 생산은 이화, 효성, 신한, 영풍 등 6 0여개의 기업들이 난립해 있다.

국내 합성다이아몬드 생산기업들은 고부가제품 개발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, 이것 또한 세계 메이

저기업들과의 라이센스 옵션에 걸려 시장화단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등 뚜렷한 타개책

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

9 4년4월 합성다이아몬드 제조기술 침해문제로 일진다이아몬드가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( G E )에 패

소, 기술도입계약 체결후 현재 소정의 개런티를 주고 생산하고 있다. 

동양화인세라믹스도 영국의 D e - B e e r s와 생산기술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하고, 중소기업의 단점인 기술

개발자금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반해, 삼미화인세라믹스는 자유로운 상태이나 자체기술개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

려졌다.

9 5년 세계 합성다이아몬드 시장은 7 0 0 0억원 규모인데 이중 미국의 G E와 영국의 D e - B e e r s가 9 0 %를

차지하고 있고 일본 도메이, 독일 빈트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의 일진다이아몬드, 삼

미화인세라믹스, 동양화인세라믹스가 1 0 %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시장은 GE, De-Beers의 외국산이 7 0 %를 차지하고 일진 15%, 삼미와 동양이 각각 10%, 5%를

점하고 있다.

합성다이아몬드는 5 5년 G E가 세계 최초로 제조법을 개발, 생산을 시작했고 D e - B e e r s가 6 0년 기술도

용으로 생산을 시작했으며, 70년 일본 도메이가 역시 기술을 도용해 생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일본도 수요의 9 5 %를 수입하고 있다.

국내시장은 일진이 8 8년 생산을 시작한데 이어 9 0년 삼미가 참여했고, 동양은 9 4년 4월부터 생산하

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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